
반란

안데스에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만타 해변에 서 있으면 도시의 하늘의 경계 위로 뻗어 
나가는 반짝이는 실이 보인다. 상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희미한 모습이지만 
천상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다. 지구와 천상을,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금빛 끈. 기업 전쟁의 
풍파에 휩쓸리고 테러리스트 집단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끈은 해지고 낡았지만 
덧대어지고 고쳐지기를 반복했다.

모든 점에 있어서.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 시작될지 가늠할 수 없다. 최고 수준의 경도를 가졌다고 
하는 강화된 버키볼 조차도 영원할 수는 없다. 과거의 사건들이 밀리고 당겨졌다.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치들이 논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행되었고, 
이 사회는 엘리트들이 바라는 형태로 제재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반향으로 
러너들은 하나 된 분노로 들끓어 올라 전례 없는 수단들을 동원하여 반란에 나섰다. 분쟁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중에 희망이 뉴욕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누구는 빈스탁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은 것에 위안을 느끼고, 다른 누구는 기업의 통제가 느슨해진 것에 안도했다. 
새로운 세상, 무언가 시작되려 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이다. 

이 PDF를 프린트하기 전에 프린터 설정에서 모든 여백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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